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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, 신․재생에너지 메카 부상
산자부, 풍력발전기 2기 시범보급 …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운행도
 

제주도가 풍력, 태양광, 지열, 바이오가스 등 신․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.

산업자원부는 7월20일 국산화에 성공한 750㎾급 풍력발전기 2기를 2007년 제주도에 시범 보급하고 제주도

에 신․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산자부는 또 제주의 관광자원과 신․재생에너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제주도의 환상(環上)도로

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운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.

정세균 산자부장관은 7월21일 오후 제주도의 행원풍력단지를 방문해 제주도의 신․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

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.

산자부 관계자는 “바람이 많은 제주도는 연평균 풍속이 7ｍ/s로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

다”며 “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 행원풍력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민간기업에 의한 풍력발전 투

자도 본격화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실제 한국남부발전은 2004년 한경면에 6㎿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국내 첫 민간풍력 상업화 시대를 

개막한 데 이어 2009년까지 34㎿의 풍력발전단지를 추가 로 건설할 계획이다.

두산중공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월정지역에서 국내 최초로 4㎿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연구사업을 

진행하고 있다.

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과 함께 태양에너지의 보급도 증가하고 있다.

한국의 가장 남쪽 섬 마라도에 150㎾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져 마라도가 전기공급을 자급하고 있고 

서귀포 동광마을, 한라산 윗세오름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.

제주시에는 5000기 정도의 태양열 온수기도 보급돼 있다.

산자부는 “제주도가 현재 전력수요의 2.1%를 신․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고 신․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

나면 신․재생에너지의 비중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세계적인 신․재생에너지 섬으로 성장할 수 있

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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